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1 pp. 337-344,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337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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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020년 12월까지 보고된 국내 학술지 논문 중, 9편의 연구를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해 선별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조사연구 1편,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2편, 사례연구 3편, 질적연구 
3편이었고, 연구분야는 교육학이 7편,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이 각 1편이었다. 연구의 대상자(멘티)는 아동이 2편, 초등학
생이 6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한 연구가 1편으로, 총 대상자 수는 589명이었다. 중재 제공자(멘토)로는 초등학생
이 1편, 고등학생이 2편, 대학생이 6편으로, 총 제공자 수는 123명이었다. 모든 연구에서 개별적인 멘토링이 제공되었
고, 중재는 5~28주/15~36회기/60~480분간 적용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만족도, 경험, 학습동
기, 자기효능감, 평가, 학습능력, 진로성숙도, 학교부적응, 수학학습태도 등이 있었고 모든 연구에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문화학생 측면에서 살펴보
았고 이는 최적의 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students involved in 
mentoring research conducted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mentoring research. Among Korean
journals, 9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integrative review method. The study consisted
of 1 survey study, 2 experimental studies, 3 case studies, and 3 qualitative studies. The subjects were 2
children, 6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 study wi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589. As the intervention providers, there were 1 elementary school student,
2 high school students, and 6 college students, for a total number of providers of 123. Individual 
mentoring was provided in all studies, and interventions were applied for 5~28 weeks spanning a total
of 15~36 sessions that involved 60~480 minutes.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satisfaction with the
mentoring program, experience,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evaluation, learning ability, career 
maturity, school-life maladjustment, and mathematics learning attitude. All studies reported positi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looked at the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which is one of the methods
for integrat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students, and it can be
used as specific evidence-based data to improve mentor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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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학령인구는 
2018년 563만명에서 2020년 536만명으로 감소하는 반
면,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만 명을 초과하였다[1]. 그러나, 다문화가
정의 평균 가구원 수가 2.92명으로 전체 국민의 평균 가
구원 수 2.47명보다 많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300
만원 미만이 26.1%, 100~200만원 미만이 22.4%, 
300~400만원 미만이 20.1% 순으로 조사되어 가구원 수 
대비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2].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은 학습
의 부진, 신체·언어·문화적인 차이 및 사회적인 편견 등 
다양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문
화가정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한국인으로서의 올바
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생을 멘토로 활용한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1,3]. 2011년부터는 교육부가 한국장학재
단과 연계하여 전국의 대학생 멘토를 중심으로 하여 다
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을 국가근로장학의 형태로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4,5]. 다문화학생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6,7].

멘토링은 연령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경험이 
더 적은 멘티를 돕고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관계로 정의
될 수 있다[8].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초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후원 중심의 멘토링이 주로 수행되었으나, 근
래에는 학습과 진로지도, 청소년 범죄예방, 정신건강, 학
교 및 사회적응 등으로 멘토링의 활동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9]. 다문화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학습을 통해 상
호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관계 활동으로서, 다양한 인
종, 민족, 젠더, 종교, 문화, 계층 등의 요소 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0]. 다문화학생 멘토링은 멘티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
초학력 향상, 멘토의 다문화 인식 및 나눔문화 제고 등 
가치 있는 근로기회 제공,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요컨대, 다문화학생 멘토링이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이 국가근로장학의 형태로 지속되

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문화 멘토링 경험 인식 연구
가 증가하는 추세이며[11], 다문화 관련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특히, 해외에서는 인종
과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
구가 수행되고 있고[13,14], 다문화학생 대면 멘토링을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 설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15].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다문화학생 멘토링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이에 대한 과학
적 근거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고찰은 현상에 대한 결론을 속성이나 주제로 
도출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어[16], 여러 연
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본 연구는 
근거기반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 및 개발에 있어 구체
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성
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마련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학생 대상 
멘토링 중재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동
향과 특성을 이해하고 주요 요소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연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을 통합적 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Whittemore와 Knafl [16]이 제시한 통합

적 문헌고찰 방법의 5단계(문제규명, 문헌검색, 문헌평
가, 문헌분석, 문헌제시)를 따랐다. 각 단계에 따른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문제규명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현상과 연구 목적을 분

명히 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국내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
재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수
행된 국내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연구의 특성을 통합적
으로 고찰하고 추후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연구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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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헌검색
연구주제에 적합한 모든 문헌을 단계적으로 선별하여 

결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검색을 수행하였다(Fig. 
1).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어 
논문, 연구대상자가 다문화가정의 학생인 논문이며, 제
외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 또는 멘티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학술대회 프로시딩, 문헌연구, 학위논문은 제외
되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사용하였고, 검색어는 ‘다
문화’와 ‘멘토링’을 사용하였다. 문헌검색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출판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
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복된 
논문 18편을 제외한 12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초록을 
검토하여 109편을 제외하였다. 논문의 전문 검토를 통해 
3편(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요구도만을 조사
한 연구, 멘토의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멘토만 
인터뷰한 연구 각 1편)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9편의 
분석 문헌이 선정되었다.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문헌검색
의 전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2.2.3 문헌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rbesman, Scheer와 Lieberman [17]의 5단계의 질

적 근거수준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장 높은 근
거수준인 Level Ⅰ부터 가장 낮은 근거수준인 Level Ⅴ 
순서로 분류되며, 본 연구의 문헌평가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근거수준 Ⅱ의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는 2
편, 근거수준 Ⅳ의 조사연구는 1편, 근거수준 Ⅴ의 사례
연구는 3편, 질적연구는 3편이었다.

Level of 
evidence Research type n(%)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0
0
0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2(22.3)
Ⅲ One group non-randomized 0

Ⅳ Intervention study
Survey

0
1(11.1)

Ⅴ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study

3(33.3)
0

3(33.3)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n=11)

2.2.4 문헌분석
문제규명에 맞추어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조사방법, 조사문항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 
간 논의 및 합의를 진행하였다. 문헌분석을 위해 논문별
로 제1저자, 출판년도, 연구설계, 연구분야, 주요어, 중재 
대상자 특성, 중재 제공자 특성, 중재 내용, 중재 방법 및 
기간, 결과 등을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2.2.5 문헌제시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문헌들에 대해 구

조화된 표를 작성하였고, 주요어에 대해서는 word 
cloud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선택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선택한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연구와 관

련된 연구들의 출판년도는 2010, 2012, 2014, 2015, 
2016년에 각 1편, 2013년에 5편이 확인되었다. 연구설
계는 조사연구 1편(11.1%),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2편
(22.3%), 사례연구 3편(33.3%), 질적연구 3편(33.3%)이
었다. 연구분야는 교육학이 7편,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이 
각 1편이었다. 주요어는 총 40개로, ‘멘토링’이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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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다문화아동’이 4편(10.0%), ‘다문화교육’이 2
편(5.0%), ‘동료멘토링’이 2편(5.0%)으로, 그 외 주요어 
25개는 개별 연구마다 상이하다. 중재 대상자(멘티)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2편(22.3%), 초등학생이 6편
(66.7%),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한 연구가 1편
(11.1%)으로, 대상자 수를 알 수 없는 연구 1편을 제외
한 총 대상자 수는 589명이었다. 중재 제공자(멘토)로는 
초등학생이 1편(11.1%), 고등학생이 2편(22.3%), 대학
생이 6편(66.7%)으로, 제공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연구 4
편을 제외한 총 제공자 수는 123명이었다. 중재와 관련
하여 선택연구 9편 모두에서 개별적인 멘토링을 제공하
였고, 3편의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멘토링과 함께 공동체 
야외 체험 학습 활동, 진로탐색 프로그램, 야외 캠프 활
동이 수행되었다. 중재는 5~28주의 기간에 15~36회기, 
각 회기당 60~480분간 적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로는 멘
토링 프로그램의 만족도, 경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평가, 학습능력, 진로성숙도, 학교부적응, 수학학습태도 
등이 연구되었다(Table 2)(Fig. 2).

Fig. 2. Word cloud of keywords

3.2 국내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구결과
최종 선택된 문헌 9편을 연구설계 유형별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첫 번째로, 조사연구가 1편 있었는데, 다문화가정 초

등학생 자녀와 멘토링에 참여한 초등 예비교사들이 방학
기간 중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고 그 만족도를 조사한 것
이다. 예비교사들은 멘토링 경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고, 멘티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멘토링에 만족하였으나, 
멘토링 활동이 교과지도에 집중되어 그 외 문화체험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18].
두 번째로, 비무작위 연구 2편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학생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멘토링을 비교한 연구에서
는 온라인을 활용한 멘토링이 멘티의 학교학습동기와 일
반적인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오프
라인 멘토링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멘토링이 멘티에게 
더욱 큰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온라인 멘토링이 실
질적으로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동원된 일
종의 융합형 멘토링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 
다음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의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
에서는 실험군이 비교군에 비해 진로성숙도의 유의한 향
상과 학교생활부적응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24].

세 번째로, 사례연구 3편 중 2편은 미취학 아동을 대
상으로, 나머지 1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 
다문화아동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21], 결
혼 2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멘토링[22], 다문화 
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학습태도에 관한 연구[25]로, 3
편 모두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제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기관이나 단
체, 실무자가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
다.

네 번째로, 질적연구 3편 중 2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동료 멘토링이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1편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다문화아동들의 동료 멘토링은 ‘무관심’이 ‘소
통’을 통해 ‘팀워크’로 발전하게 되었고, ‘비난’에서 ‘칭
찬’과 ‘배려’의 소중함을 배웠고, ‘성’을 넘어 ‘친구’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으며, ‘책임회피’에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19]. 공립다문화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 멘토링 참여 경험은 ‘멘티
의 멘토 되어보기’, ‘또래 멘토링’의 경험을 통해 자아존
중감 및 자아정체감 형성을 도왔고, 한국어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학습동기를 유발시켰으며, 심리·정서적인 
안정감과 문화 이해능력 향상을 통해 멘토링 효과를 고
양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멘
토링활동 경험은 긍정적 측면으로 학습지원활동 영역에
서 성적 향상, 학습 습관 및 수업태도의 변화, 정서지원
활동에서 유사가족이 생김, 내 얘기를 들어줌, 진로지원
활동에서 넓어진 진로선택과 시도할 수 있는 용기, 진로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함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 측
면으로는 학습지원활동 면에서 성적의 변화가 미미함, 
정서지원활동 면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기대 차이, 진로
지원활동 면에서는 진로 미결정이 보고되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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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st 

Author
(Year)

Study design
Subject Provider

Field of 
study Keywords

Intervention
Outcomes

(* Significant)Mentee n Mento n Name Format Weeks/No. of 
sessions/Min

[18] Suh
(2010) Survey

Element
ary 

school 
students

144 University 
students 111 Education Multiculture, Mentoring, In-service 

teachers, Teacher education
MC student 
mentoring Individual 5/15/180 Mentoring 

satisfaction

[19] Lee
(2012)

Qualitative 
study

Element
ary 

school 
students

2
Elementar
y school 
students

2 Educatio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MC 
children, Peer mentoring, Narrative

MC children 
peer-mentoring Individual 15/30/unclear

Peer-mentori
ng 

experience

[20] Kim
(2013)

Two groups 
non-randomi

zed

Element
ary 

school 
students

384
(online 

102, 
offline 
282)

University 
students unclearSociology

MC Society, Mentoring, Online 
mentoring,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Online MC student 
mentoring Individual 15/30/unclear

Learning 
motivation*, 
Self-efficacy*

[21] Park
(2013) Case study Children unclear University 

students unclearEducation
MC children, Mentor program, Mentor, 

Mentee, Planing a mentor program, 
Managing a mentor program

MC children 
mentoring

Individual 10/20/60
Program 

evaluation
Extracurric

ular 
program

10/3/480

[22] Yang
(2013) Case study Children 4

High 
school 

students
4 Education

Second generation of marriage 
immigrants, MC children, MC education, 

MC mentoring

MC children 
mentoring Individual unclear/36/120 Learning 

ability

[23] Jo
(2013)

Qualitative 
study

Element
ary 

school 
students

2
High 

school 
students

2 EducationMentoring, Peer mentoring, MC students, 
MC school

MC student 
mentoring Individual 24/unclear/unc

lear
Mentoring 
experience

[24] Cho
(2014)

Two groups 
non-randomi

zed

Element
ary 

school 
students

32
(Exp. 
16, 

Cont. 
16)

University 
students unclear Social 

welfare

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 Career 
exploration mentoring, MC children, 

Career maturity, School-life 
maladjustment

Career exploration 
mentoring 
program of 

ecological systemic 
perspective

Individual 21/10/unclear Career 
maturity*, 
School-life 

maladjustme
nt*

Career 
exploratio
n program

21/13/90~100

[25] Sohn
(2015) Case study

Element
ary 

school 
students

14 University 
students 4 Education Mentoring, MC education, Mathematical 

attitude
MC student 
mentoring

Individual 24/24/180
Mathematical 

attitude
Camp 24/1/unclear

[26] Nam
(2016)

Qualitative 
study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7 University 
students unclearEducation MC youth, Mentoring active, Learning 

experience, Emotional support, Career 

Mentoring program
for MC youth 

mentees
Individual 28/unclear/unc

lear
Mentoring 
experience

Note. * p<.0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C=Multicultural.

Table 2. Summary of studies included in the integrated review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와 관련된 연
구결과에 대한 통합적 고찰연구로, 총 9편의 논문을 분
석하였다. 출판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 관련 연구결과가 많이 보
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이 멘토
링의 대상자인 멘티보다는 멘토, 교사 및 실무담당자에 
집중되어[7,27,28],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실질적인 수혜
자인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특히 부족한 실
정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설계 측면에서는 실험연구가 단 2편으로 확인되
어, 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개별적인 실험연구들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주
요 연구분야는 교육학이며, 다빈도 주요어로는 멘토링, 
다문화아동, 다문화교육, 동료 멘토링이 있었다. 중재 대

상자(멘티)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2편, 초등학생이 6
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함께한 연구가 1편 있었고, 중
재 제공자(멘토)로는 초등학생이 1편, 고등학생이 2편, 
대학생이 6편 있었다. 이는 국내 다문화 연구에서 이주 
2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음[11,12]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료 멘토링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이라
는 장시간의 결연 형태로 멘토와 멘티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며 서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
해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19,23]. 다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
단이 연계한 다문화학생 멘토링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최근에는 다문화학생 동료 멘토링 연구의 수행이 제한적
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문헌들의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
기간은 단기 5주부터 장기 28주로 확인되었는데, 멘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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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 관계의 지속 기간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수
록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29] 고려하여 보다 장기간의 
연구기간 설정 및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
다. 또한 연구들에서 밝히고자 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만
족도, 경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평가, 학습능력, 진로
성숙도, 학교부적응, 수학학습태도 등은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 학생들의 경우 미참여 학생보다 중학교 진학 
이후 학업성취도가 덜 하락하며[30], 멘토링이 다문화가
정 학생의 학력 수준의 상승 외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 효과가 높게 평가된다는[7] 선행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장학재단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멘토의 수는 2014년 6,918명이 최대 수치로 현
재는 연간 4,000명 정도의 인원이 활동 중이다[5]. 다문
화가정 내 형제, 자매를 고려하여 1:N의 멘토링이 제공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문화멘토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문화학생의 수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9~11세 연령 
비율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청소년층 진입을 시작하였
는데, 이들의 차별 경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소년 시
기 또래관계는 전체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편으로 조사
되었다[2].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문화학생을 대
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징적으로 본 고찰연구를 통틀어 단 1편의 온라인 멘
토링이 연구되었는데 실제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
용된 융합형 멘토링이 제공되었고 진로 성숙도 및 학교
생활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서도 전통
적인 다문화청소년 대면 멘토링을 보완하기 위해 멘티-
멘토 관계 관리, 사회자본의 조성, 보안 관리를 위해 디
지털 솔루션 설계(앱)를 제안한 바 있어[15], 기존의 대면 
멘토링 외에 온라인 및 융합형 멘토링에 대한 추가 연구
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
찰한 본 연구는 다문화 연구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제목과 초록만 살펴 본 선행연구[11,12]와 다르게 다문
화멘토링 프로그램의 수혜자 관점에서 다루었다. 또한 
향후 다문화 멘토링 연구들이 근거에 기반한 중재프로그
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
가 있지만, 관련 결과의 해석 및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학생이 더 많이 참여
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학생 멘토링 중재연구들
이 시도되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종합된다면, 다문화사

회의 맞춤형 서비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 멘토링 연구를 통합적 고찰방법
을 사용해 살펴보았다. 최종 선택된 9편의 연구들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출판되었고, 연구설계의 유형
은 조사연구, 두 집단 비무작위 연구, 사례연구, 질적연
구로 다양하였지만, 효과크기를 비교할 만한 실험연구가 
단 2편으로 제한적이었다. 실험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메
타분석까지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연구대
상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 경험,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평가, 학습능력, 진로성숙도, 학교부적응, 수학
학습태도 등은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학생 멘토링 프
로그램이 구성되고, 보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다문
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는 다문
화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생산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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